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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그룹.싱싱엔터테인먼트...포산 신도시에 예술·문화·상업 복합 쇼핑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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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싱싱그룹은 1988년 전자, 냉동장비 부품 생산, 가용전기 사업으로 시작해 부동산 개발과 하

이테크 산업으로 영역을 넓혀 현재 10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건실한 그룹으로 성장했다. 

 

현재 중국 500대 그룹, 민영기업 톱 50대 그룹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싱싱 엔터테인먼트는 싱싱

그룹의 문화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김영택 사장이 최근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광저우 포산 신도시에 조성되는 싱뚜휘이(星都匯

·XingDuHui·별이 모이는 도시) 플라자 프로젝트다. 

 

광저우 중부에 위한 포산시에서는 사업비 220억위안(약 3조8000억원)이 투자돼 8860만㎡ 부지에 

행정·금융·정보문화·공공서비스·비즈니스센터 등을 조성하는 초대형 신도시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싱싱그룹의 싱뚜휘이 프라자는 포산 신도시 중심인 문화센터에 들어서는 테마형 상업 프로젝트다. 

총 건축면적은 12만㎡, 상업면적은 8만㎡ 규모로 2100억원이 투자된다. 

 

가칭 ‘K-city’라고도 불리는 싱뚜휘이 플라자에는 CGV-싱싱 프리미엄 영화관 10개를 비롯해 한국 

문화 테마형 쇼핑몰을 주제로 한 어린이 직업 체험관, 패션 명품, 푸드 플라자, 엔터테인먼트 체

험관 등이 들어서게 된다. 

 

김 사장은 “중국 화남지역(Souht China) 최초의 테마형 예술·문화·상업 복합 쇼핑몰로, 포산 신도시

의 최고 문화·상업 복합 공간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중국을 잇고, 한국 문화를 실체 체험할 수 

있는 국제적인 테마 쇼핑몰로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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